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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극의 미래 예측할 AI기술 모여라
극지연, 북극해빙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…“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”

□ ‘북극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’ 북극 바다얼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

인공지능 기술이 경쟁을 벌인다.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오는 6월 

30일까지 ‘북극 해빙예측 AI 경진대회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
□ 북극 해빙 (바다얼음)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녹고 있으며, 관측이 

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여름철 기준으로 면적이 40% 줄어든 

것으로 알려졌다.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, 2050년 여름 북극 바다에서 

얼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.

□ 북극 해빙의 감소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파나 폭설 등 이상기후

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만, 얼음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북극항로와 수산

ㆍ지하자원은 새로운 기회로 꼽힌다.

□ 북극 해빙 예측에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자료가 사용되는데, 수십 년간 

기록된 자료의 양과 자연현상의 불규칙성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. 최근 

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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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경진대회는 숫자로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해빙 정보를 분석해 미래의 

모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, 북극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에 

관계없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.

□ 참가자들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관측된 해빙 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

7~9월 북극해빙의 변화를 주 단위로 예측하고, 예측결과가 실제 해빙의 

변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받는다. 이 기간은 국내유일 쇄빙연구선 

아라온호가 실제 북극에서 활동하는 기간이다.

□ 수상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되며, 수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600만원과 

공동연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. 참가 방법과 세부일정은 인공지능 

플랫폼 DACON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 지난 3월에는 북극 해빙의 변화를 월 단위로 예측하는 예비 대회가 진

행됐는데,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660팀이 참가했다.

□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“북극 과학

활동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북극해빙 예측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 

연구 (책임자: 지준화 선임연구원)”를 수행하고 있다.

□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“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 

기술을 책임질 학생들이 인류의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

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붙임1. 북극 해빙예측 AI경진대회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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